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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나무가 좋아서 일을 하고 있음. 점점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쉬움. 목공예 거리가 항

상 썰렁함. 안전 교육이나 수업을 할 수 있으므로 목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목공을 

배우고,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주요 색인어
썰렁, 벽장, 수납장, 엔틱 가구, 특수목, 나무, 센터, 양성, 교육, 목공, 공예, 대목, 

소목, 좋아하다, 술, 후회, 사고, 장갑, 남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근황 인터뷰
00:00:30~

00:02:06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항상 목공예 거리가 썰렁함. 

- 옆집에 아는 분이 들어오실 예정

2. 제품 제작

00:02:12~

00:06:58

- 친구를 위해 벽장 만들고 있음.

- 원래부터 엔틱 가구, 옛날 가구를 좋아함.

- 나무도 특수목 사용하는 것을 좋아함. 

-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작품 만드려고 함. 

- 협동조합 만들고 할 때가 좋았음.

3. 미래 비젼

00:07:04~

00:17:14

- 나무가 좋아서 일을 하고 있음.

-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면 좋

겠음. 

- 목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면 안전 교육이나 수업을 할 

수 있음. 

- 처음부터 대목장이 되려는 건 아님.

- 자꾸자꾸 목공예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쉬움.

-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공예 

거리로 들어오게 됨. 

- 시골에 못 내려가게 되고 아프지 않다면, 공방을 계속 할 것.

- 일을 배우려면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좋아해야 함. 

- 공방은 혼자서 하니까 자유가 있음.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 



주면 성취감도 있음. 

- 처음엔 경제적인 게 따라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음.

- 작업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부모님 댁으로 감.

- 손을 다칠 때마다 후회를 많이 했음.

- 돌아가는 기계에 장갑이 딸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안전장갑이 따

로 없음.

- 내일부터 3박 4일 남해로 휴가감. 


